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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성길 놓치지 말아야 할 ‘고속도로 휴게소 명품음식 20선’

“귀향길 맛집, 여기 다 있다.” 요즘 MBC 예능프로그램인 ‘전지적참견시점’에
출연하는 이영자의 눈, 코, 입을 자극하는 맛깔스러운 음식 소개 덕분에 고속도
로 휴게소 음식들이 덩달아 인기다.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주요 도로 휴게소의
음식 중 인기가 높은 일품 메뉴를 ‘EX-FOOD’란 이름으로 추천하고 있다. KBS
‘한국인의 밥상’으로 친숙한 배우 최불암을 비롯해 전문 평가위원들이 참여해
2019년 EX-FOOD를 선정했다. ‘휴게소 음식 완판녀’ 이영자가 방송에서 소개
한 말죽거리소고기국밥, 횡성한우떡더덕스테이크, 보성꼬막비빔밥 등을 포함
해 올해 설 연휴 고향길에 도전해볼만한 휴게소 명품 음식을 한 자리에 모았다.

매년 새해를 두 번 맞는 우리 민족이 설에 먹는 대표
음식은 떡국. 나라마다 민족마다 새해 첫날에는 전통
이 담긴 ‘독특한’ 음식을 먹기 마련이다. 외국인들이 보
기엔 떡국도 빵이나 케이크를 뜨거운 육수에 말아먹
는, 꽤 개성 강한 음식으로 보일지 모른다.

중국은 만두의 종주국답게 중국식 만두인 자오쯔를
먹는다. 우리가 흔히 ‘교자’라고 부르는 그 만두다.

그리스는 전통 케이크인 바실로피타를 새해 첫날 아
침에 커피와 함께 먹는 풍습이 있다. 넓적하고 부드러
운 케이크인데 카스텔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. 바실
로피타를 구울 때 동전을 몰래 넣어두는 것이 포인트.
동전이 들어간 케이크를 먹는 사람에게 1년 동안 행운

이 따른다고 한다. 행운도 좋지만 먹다가 동전을 삼키
면 큰일.

멕시코는 포도를 먹는다. 총 12알을 먹는 게 핵심인
데, 한 알씩 먹을 때마다 소원을 빈다. 12알은 12달을
상징한다.

우리는 ‘설’이라고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‘뗏’이라
고 부른다. 뗏날이 되면 찹쌀밥 속에 녹두, 고기를 넣고
야자나 바나나 잎에 싸서 푹 찐 ‘바잉쯩’을 먹는다. 연
잎 밥이랑 비슷하다.

네덜란드에서는 올리볼렌이라는 도넛을 먹는다. 밀
가루 반죽에 말린 과일을 넣고 튀기는 것이 핵심 레시
피.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도넛이 아니라 작은 공 모양
을 하고 있다. 커다란 접시에 흑설탕을 뿌린 뒤 올리볼
렌을 잔뜩 쌓아올린다.

이탈리아 사람들의 새해 음식은 잠포네. 이탈리아식
족발요리다. 돼지고기, 비계, 껍데기를 향신료로 양념
해 돼지족발에 채워 넣는다. 소시지와 닮았다. 뜨끈할
때 썰어낸 잠포네를 렌틸콩과 함께 먹는다.

마지막으로 미국. 쌀을 잘 먹지 않는 미국인들이 새
해가 되면 미국식 볶음밥인 호핑존을 먹는다는 게 신기
하다. 검은색 반점이 있는 동부 콩, 양파, 채소 등을 넣
고 볶는다. 호핑존에는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다. 남북
전쟁 당시 북군이 남부의 모든 걸 불태우는 바람에 남
부 주민들은 한동안 동부 콩, 순무 잎사귀만 먹고 살아
야 했다고.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끌려 온 흑인노예들
이 먹던 음식이었다. 미국인들에게 호핑존은 어려웠던
과거를 되새기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는 음식
인 것이다. 양형모 기자 ranbi@donga.com

중국은 ‘교자만두’…멕시코는 ‘포도 12알’ 먹으며소원빌기

한국 설음식의 대표선수인 떡국과 중국의 만두 자오쯔. 멕시코 사
람들은 12알의 포도를 먹으며 새해의 소원을 빈다.(위쪽부터 시계
방향) 사진｜스포츠동아DB

세계 각국의 새해맞이 음식


